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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<노 >는 『가사집 단』에 2단  사 어   가사  여 작가  작품 다. 작품  창

작연 는 게   없 나, 작품 에 작자  갑  병인 (丙寅 )  시 어 있고 간 

간 등장 는 차역  업 시작 연도가 1905 임  생각  1926 (丙寅 ) 후에 창작  것

 추   있다.  작품  갑  맞  작자가 부산 여행  떠나 지  과 과 부산  향

는 여 , 그리고 목 지에 도착  부산  모습  생생 게 그 낸 행가사 다. 평생 과 웃마

 외에는 가본  없는 작자는 갑  맞  지난 인생  회고  상 경  떠나고자 다. 그 목

지는 부산  개  당시  생생  풍경   풀어냈다. 여행  다  후 작자는 후손들  인

시키고 여생  마 리  작품  마 다. <노 >는 낯  곳  떠나는 여행   잘 사 어 

있  특히 경부  각 차역  지나  역  명 과 주변  명승지  경 에  명  작품  

주를 룬다. 양  천역, 삼랑진 역, 양산  원동역, 역, 부산  포역, 량역 등과 천 지

소(楡川─池沼), 남루(嶺 樓), 삽포( 浦), 낙동강(洛 江), 통도사(通 寺) 등  작품에 등장 다. 

 개   도시 부산  풍경  생동감 있게 그 내고 있는 것  특징 다. 『가사집 단』에는 <

노 >외에 <우민가라>  <심청가>가 께 어 있다. "  

[원 ]  

 

가사집단 

 

 

 

 

 

노  

병인삼월 심일  나 슌 도 라 

손부신 날니 만실 경 량 라 

가손 나를  원근 쳑 속야 

삼일 낙니  지회 고병 라 

산당공 노  를 각니 

일일 헛부도다 심규에 잠겨  

십  보  업시 겻도다 

시당모  죠 에 풍  는쳥춘 

상에 몃~ 고  쳐지 

창 니  고 근강니 쇠진토  

립 요 경  인동 라 

 얼마근 노경지 슈 랴 

동 몃몃 모  통도 경 겨  

동 다버리고 쟝  도보  

산도보고 도보고 진 경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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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탄언약 질 에 도 겁 업고 

라도 건 갈  굿게굿게 단 후 

질불  말니  놀나  

못가도  막 말  엄엄근   어 

 리  어 가리 부모 즐 거사람  

불 에 도 라 번  고 

거  는지라 일평 쳣 립  

들 막난거시 심고 달  

몃몃  겨 일 슈포 공 단말가 

번동  마  라  어럽도다 

다시쳐 망니 들 당 말 

우리도 요랑 죠모업산 우리근  

날노 쇠 당 고 효 갓  지  

들 죵쳔 과 풍슈지회 어 리 

말 말 감동 어 노  변경야 

볼만 곳 골니 경 평양 죠 나마 

부붓쳐 용 찬   경  명승 나 

별노볼  업는지라 고  고 보  

부산  당니 곳  단 고 

슈를 골니 큰집쟝질 쳥 다 

  살 진 고 지감 풍슈회 

일에 원 라 슝모들 신여 

 도 고  인도키  

쟝  는지라   감 들고 

즈마  가특 나 농가승진 겨  

소  스  만  날날 

동남풍  다  키  

싀가  나 슈 다  

월 슌 작 다 날  고 나 

슈  런말노 지리   업  

손  림  어린  라  

 손가 심지마즌 공사돈 

우리일 불참  들   업  

죡에 신날  동  쳥 니 

원일견지 든 불일  도다 

가 손 잡   마 후에 

명산쳔 경  에 자랑니 

모라난곳 는듯고 본곳도 본것갓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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큰 경  고 달동  보  

근 명승 고  풍  논니  

월 일 손부근    송고 

달 일 모에 슈자 경  

  귀 니 우리거람 속질일 

 가 라 잠농도 다마 고 

못감어  미 니 만에 쟝 업  

  싀 다 십 일 죠 후 

쟝돈  동  니 

노  시라 만  니다 

슌노경 슉모게  른작지 지삼고 

 나 신다 노소일담 망  

못가시  간곡니 산갓  니 

엄엄  그   가감 지 랴 

단신 님 슈  곱 고 

슐슐  차린우 곱  가릇 고 

속보  것난거동 철니 도 능당  

불근당  고 집신 가지가 다 

나그동 나모 나 남나를 볼에는 

러  우슈워라 슈풍진 남우  

몃니 경감  용감도 니  

모든집일 쳐놋  못 워 어 갈고 

쳥슈결 곡사돈 명   범  

도회 람 마신 고 립샹에 슉  

다원 니 삼 장 그리늣노 

남나죵 나 난  못지 타 

가만가만 것모양 웃집 가 다 

슈갓  어양  목   들고 

동차자 단  집 집 도라단  

다나간후 남  인갓  뒤 죳 

강변에  맛난는 갓분슘  헐 헐  

우리일 다모 다 죵 차보니 

회양복 힌 지에 고  스고 

가는단쟝 날리  니 나다 니 

당당  시속소  우리일 지 다 

질부  뒤를  거니 뒤 거니 

 풋것  동곡동 다다 니 

에만  보 건만 부  경갓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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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리니 차는 지 니고 

각만 느러진다 곳 모  

담고 웃난듕 보지못  부산  

 얼진얼진 굼겁고 마  

갓  노난다 동차 만원  

우리일 어 가  차만일 탈낫스  

거람 어 고 요마죠마  듕에 

어양 달  손 병들고 

손에 들고 근다  권 도다 

슈단 심고 슐난곳  러보니 

동니 는집에 일  고 

어  첩 라 목 에 취 

몽듕 놀나 니 우갓  소고 

동차가 모라 다 가사  펴보니 

 부지 노소남 가득  타고잇다 

  차를잡고 엇 엇 말 드니 

간다 다 말도업시 살갓  다라난다 

야 못가  손  살  

엇지 나 어보니 죠곰만 리  

다시 다 말 고 욱  심  

나잘  갓가우니 시쟝  운엄  

 다몬 고   나 것시 

지 야 다 담 담 다못  

부인 달 다 일  나타니 

자리도 남지  닷는차를 고  

송나  릇 계 간단니 즉  

다각다각    부탁 니 

쳘리말니 가 고 몃몃달 그린 다 

쳔동갓  소에  가 요동  

질풍갓  모라가니 산쳔 러지고 

소풍경 다 다 상  마  

우 등  난  곡고 어가  

쇠골동  들다보니  지나 

동창시쟝 다다 니 탓 차가 지 다 

어 가  니 뎡 소에 즌손니 

운 슈를 질 쳠탓  손 고 

나죵 손 쳠감  경우업다 힐거 다 

어말 과고 다시몰  나 갈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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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우갓  닷는 뎨 소낙  다 

스 동  들다보고 몬답  산 지나 

죵도 소 라보  원  당도야 

잠 동  거고 다시 다라난다 

곡동  지 니 사가난 보 나 

리  각난다 소 죠나니 

닉인거인 고 노 에 람 

손들고 타랴 나 마원 라 손짓 

낙담 는 그모양  탄람 부 운  

산동 목 지 공  갈  

난업난 소에 속고 가 도다 

승  다늬루고 지  니  

운 슈 스난것 보 도 다  

양쟝산노 틀어 우에 다다 니 

놉 산에 난  신 고 탄복 다 

름  죠심죠심 쇠실  건 니 

쳥도  다 질  가  

   뎡 소 차에나  

남  드러가니 인나  맛 거동 

에 갓다 요  마 후에 

쟝 나 가니 에못본 모든것   

만 도 도회갓다 좌탑우에 몸 붓쳐 

차    동 남북 난사람 

차탈손니 닌가 달갓 쳘사 니 

고 니 니 사람마다 고 

거운짐 부푼탁 간 막 도다 

목 니 니  가회들고 난 분 

승  인도 차포  샹심 다 

벌 마당 모 니 그지 만  

신  느러지  소 요란 니 

웅장  가   토  

쳔동지동 모라  는  지극다 

나리는손  차듕에 러 니 

남 노소 찻는 고 고 지샹업다 

인리   일 곳 모  

그  탁언고 고요  그동보니 

쳥도명 산약  요란 리 외 다 

각소 리나  울고 회도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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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과산  움작인다 산 갓  쟝  

질풍갓  다라나  부지 쳐 향도다 

 갓  소  공  건 난  

야 일울  속  지나난  

쳑가  그 죠  차산통도 그슐법  

신슐인가 일 인가 른벌  지나다가 

심산곡 도라든다 쳔  거니 

는 어고 뎡  산나 

경산남북 도게 요 부  미랑 라 

지소 얼폇지나 모를 도라 러 

편  시동  그  쳥운 라 

돈어    히 지 고 

외인편 쟝님속에 게마  분명야 

쳔지회 간 나 식통  못  

쳔변귀운 붓쳐 고 살마  라보  

동 각 간 다 차가  잇  

잠 만 지라 우리거람 별  

가지 경갈  가라 과고 

쟝 마  지나가니 에 찻  

히 다 평니  지 고 

용 공  건  남  라보니 

웅쟝  근  명낭  죠 경게 

못 름  니 다 미량  당 니 

번창고 다 는 간  

동  어고 삽산쳔 라보니 

운 가 가리웟다 마를 지진 

쳑고  허다  곳곳  그리워라 

양 산 어  고 쳐  외 다 

곳  여 원근산쳔 라보니 

곳곳  소  풍경  람답다 

월니 나  갑갑히 지가  

삼당  다 번창 큰규모는 

량보다 라 마산진  가쳘도 

 지 라 슬푸다 창원 실 

몃번 나 지낫 고 편  라보니 

망망  낙동강  결소  

차지명산 과일나  망망  울 다 

곳  잠 지 왼편 마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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십니  난 싀증죠 뫼신산쳔 

명당 쳐 분명 고 울울송 큰포 는 

견답  보 도 원동  다다 니 

산  에 장  가 일다 

량양산 경지가 곳  분명다 

 당도 니 통도사 가는뎌난 

거쟝 나리 라 우리일 경키  

회 언약 쳐노  귀포  다다 니 

달퓡갓  가 들   난 

슈풍  겁인가 집집마다 그 고 

차지산  같  폭폭  도다 

를 가랴  곳  를탄다 

얼마를 다라보니 망망 보 난  

소    부산진 다다 니 

외인편  고 편 가지라 

 등  개가 닐 가 

각공장 질 고 다울 겅게  

공듕지 고잇다 쵸량  잠 거나 

부산  당도니 번거람 목 지요 

원일견지 라 만 난 탁 나 

즘업시 슈십고 마  나라는 

사못쳐  나니 나  각는 

타고가라 간쳥 고 검 동  힌 자신 

인 리 고 고 식사니 

라 가   달일  

귀찬  다 리고 자 자  나 가니 

망망 도샹에 각차가  고 

인거 복잡여 자  고  

  가 고 죠분골목 참가  

동  나  다다 니 

인나  마자 다 범 만  솃 에 

일  분좌니 고 품과 

고 죠용  집 나 다 

쳐  도라보니 슈니 월 라 

슌식간에 나라  곤 자심 어 니 

들 들 요동  득차 린  

난업  울  우에 부다  

가 다  가우나 경못  마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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죠 가 양업다  맛고나니 

곤 다리 강  낙  경가 

계 나 보니 찰난 등  

  작 고 락가락 는사람 

른  죱도다 쟝  지나가  

산 시 노향갈  외인편 각  

죠 산 니 다 다 게 가는사람 

 만니  가 쳥 노  

른마당 얏나  큰 나 야스니 

그  낙 라 산 갓  큰 죠에 

집과갓  얏 나 병통  부산 슈 

부  드러 니 결고  

슈슈 나곳즐 귀신도 탄복일 

 지 든니 통도 지쳑 라 

동 타고가니 경 도 슈 고 

쟝  범  귀 만 드럿 니 

듕  믜질  낫낫 별 경  

람마다 못 거든 후  언붓쳐 

소고나  장고 쳘  고  

히 람 후 벽  삭인일  

양산  지라  고 슬푸 라 

그럭 럭 몃날인고 지  도라  

노곤도 업 지고 승쳔입지 든 가 

  후여  만득   뎨 

월  득 니 난 난  쟝   

 창 고    

일  송 엇고   럿니 

일 일히 마 죵  심증 니 

죠장님  후가 망랴 

쳔상  동인가 쳔실 죵 니 

야 고    

일남일  랍 니 외손 죵 니 

동  니   소  

요  죵손 들 ~ 지 

 남 ~  풍도골 

자  고 슉모에 락풍샹 

야 난지 노 에 지 고 

평  슌슈타가 망 지  스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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갈  잔  쳔타일 차가가  

고 고지 만 지라 동     

십 죵  듀고 타별소쳐 곡사돈 

인  헛부도다   미진  

후  약  허다  궁소회 

풀어 지식업고 간단  것 

보시난  요    

우민가라 

쳔  강남  산도  도   

산  노 고 연  주근고 만 

고  고 얼골 우민 인  낫다 

공자 임 요   부인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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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역]  

 

가사집단 

 

 

 

 

 

노  

병인삼월(丙寅三 ) 십일( 日)  나  (六旬)1 도( )2 라 

손부(孫 )3 신행(新行) 날 니 만실 경 량(無 ) 라 

자(顯者)가손(家孫)4 나를  원근 척(遠近 ) 속 여 

삼일 락(歡樂)5 니 지회 고병 라 

객산당공   사( 事)6를 생각 니 

일생일사(一生一死)7 헛 도다 심규(深閨)8에 잠겨  

십 (六 ) 보낸 (光陰) 없  겼도다 

시당모춘( 當 ) 좋  에 풍 (風乎 乎) 는 청춘 

 상에 몇몇 인고  나  처지 

창  (白髮) 고 건강  쇠진(衰盡) 도  

  출입 ( ) 요 경  인동(隣洞)9 라 

 얼마건  노경(老境)10 지 랴 

동  몇몇 모여  통도 경 겨냥   

차동차(汽車 車) 다 버리고 죽장 (竹 )11 도보( 步)  

산도 보고 도 보고 진( 進)12 경 가자 

탄탄언약 맺  에 태산(泰 )도 겁  없고 

( 海)라도 건 갈 듯 게 게 단  후 

자질(子姪)13불러  말 니  놀라  

못가도  막  말  엄엄근 ( )14 태산 어 

여리  어 가리 부모  거역  사람  

불 자(不肖子)  행동 라 번  사 고 

거  는 지라 일평생 첫 출입  

 들 막는 것  고 달  

몇몇일 겨냥  일 포  단 말인가 

번 동   마  가라  어 도다 

다시 찾  책망 니 들 당연  말 

우리도 요랑15 나 모 없는 우리 근  

날  쇠 당 고 효 같  어지  

들 종천 (終 )16과 풍 지회(風樹之懷)17 어 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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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 말 감동주어 노 (路程)  변경 여 

볼만  곳 골라내니 경 (京 )18 평양( 壤) 좋 나마 

자부(子 )19붙여 용  고 ( 邱) 경주(慶州) 명승( 勝) 나 

별  볼 것 없는지라  곳에   곳 보  

부산 에 당 니 곳  단 (斷定) 고 

행자를 골라내니 큰집 장질(長姪)20 자청(自請) 다 

   살  진  고 지감 풍 회가 

일생에 원 라 모를 신 여 

 도 고  인도  

장  는 지라 나  사  감 들고 

  마  특 나 농가(農家)승지(勝 )  겨냥  

소 (針 棒 )21 었  만사 (萬事具 ) 늘날에 

동남풍( 風)  다 루 삐 (發程)22  

시 ( ) 히 재 나 행자(修行者)  다사( )  

월 (五 旬) 작 다 날  고 나 

(流水光陰)23 런 말  지루  짝  없어 

손  다림  어린   라  

보다  손가 심지맞  공사돈 

우리일행 불참  들 24 짝  없어 

(雁 )25에 신(書信)날  동행( 行)  청했 니 

원일견지(願一 之)26  차에 불일내(不日內)27  도다 

갑게 손  잡   마  후에 

명산 천( 川) 경  역 에 자랑 니 

모 는 곳 는 듯 고  본 곳도 본 것 같다 

큰 경 에 고  달 동  보낼  

근 명승(近方 勝) 고  찾  풍 (風乎 乎) 노니  

월 일(五 五日) 손부(孫 )근 ( )28 게 송(治送)29 고 

 달 일(八日) 모(薄 )30 에 행자 경  

사히 귀 니 우리 걸  속 질 일 

 가워라 잠농(蠶農)31도 다 마 고 

모 어  미 니 만사에 장  없어 

 시 다 십 일( 六日) ( 飯)후에 

행장( 行裝)32도  동행  재 니 

노 (皤皤老翁)33 여 라 많지 니 다 

노경(七旬老境) 모계  른작지 지삼고 

 나 신다 노소일담 망행  

못가시  간곡 니 주산(主 )같  니 

엄엄(嚴嚴)  그 에  가 감히 지 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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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皤皤)단신  님 ( 白 髮) 곱게 고 

게 차린 에 곱 연죽 가릇 고 

속보(速步)  걷는 거동 천리 도 능당(能當)34  듯 

붉  당 ( 衣)35 고운 짚신  가지가 스럽다 

나  거동 나 모 나 남  나를 볼 에는 

러  게 우스워라 풍진(白 風塵)36 남우  

몇 리 경감  용감도 니  

모든 집 일 떨쳐놓고 못 잊어 어  갈  

청 개결(淸秀介 )37 곡사돈 명  행 (行具)38범 (凡 ) 

도회(都 ) 람 마신 듯 고 출입상(出入相)에  듯 

다원  재 니 슨 장 그리 늦노 

남나종 나 는  열  못지 다 

가만가만 걷는 모양 웃집 가는 듯 다 

새같  어양   모  사  들고 

동행찾  단   집 집 돌 다  

다 나간 후 자 남  인( 人)같  뒤를 좇  

강변에  만났는  가   헐떡헐떡 

우리 일행 다 모 다 종자( 子)39 찾 보니 

회색양복  지에 맥고자( 藁子)40를 러쓰고 

가는 단장 날리  연(飄然)히41 다다 니 

당당  시속소 ( ) 우리일행 지 다 

자질(子姪)부 ( ) 뒤를 고 거니 뒤 거니 

 풋 건  동곡동 다다 니 

에 많  보 건만 여 부  경갔다 

자동차 다리니 차는 지 니 고 

각( )42만 늘어진다 곳에 모여  

담(諧談)43 고 웃는 에 보지 못  부산  

에 어른어른 궁 고  마  

갖 사 ( 念)  난다 자동차 만원(滿員)  

우리일행 어  가  차에 만일 탈났  

 걸  어  요마 마 는 에 

어양  달  손에 병들고 

손에 주들고 근 다  권 도다 

(闊俠)44 단( 段) 심 고  난 곳  어보니 

 동리(洞 ) 는 집에 일행  자(憑藉) 고 

얻어  라  모 에 짝 취  

몽 ( 懜中) 놀라 니 우뢰 같  소리 내고 

자동차를 몰 다  사람 살펴보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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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 부지(生 不知)45 노소남자(老 男子) 가득 게 타고 있다 

자질  차를 잡고 엇 엇 말 니 

간다 다 말도 없  살 같  달 난다 

야 못가는  손톱 여  46 

어찌 나 어보니 만 다리  

다시 다  말 듣고 욱  심 어 

나  가 우니 시장  듯 운 없어 

  다 못 고 게 나  것  

지 야 다 담  담  다 못  

부인차 달 다 일행  라타니 

자리도 남지  닫는 차를 추고  

송( 送) 나  여럿에게 간다 니 직(下直)   

다각다각 염   부탁 니 

천리만리( 萬 ) 가는 듯 고 몇몇 달 그린 듯 다 

천  같   소리에 부 가 요동  

질풍같  몰 가니 낯  산천 어지고 

생소(生疏)  풍경 다가 다 상래   마  

우 등 (羽 登仙)47 었는 듯 곡고개 어가  

쇠골48동 (洞口) 들여다보니  차 지나 

동창시장 다다 니 탔  차가 지 다 

어 가게 재 니 소에  손님  

운 를 질책   탔  손님  고 

나 에  손님  감  경우없다 힐거(詰 )49 다 

어 말 사과 고 다시 몰  나 갈  

풍우(風雨)같  닫는 체 소낙  연(宛然) 다 

스  동 (洞口) 들다보고 몬답  산  지나 

종도 소 라보  원 자 당도 여 

잠  동  거( 車) 고 다시 달 난다 

공동  지 니 사가는 보 나 

 생각난다 소리 자주나니 

인 거인( 人)  고 노 (路 )에  사람 

손들고 타라 나 만원(滿員) 라 손짓 니 

낙담(落 ) 는 그 모양  탄 사람 부러운  

산동 목 지나 공태재 어갈  

난 없는 소리에 속고 가 도다 

승객(乘客)  다 내리고 지  리  

운  쓰는 것 보 에도 다  

양장산  틀어 에 다다 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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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  산에 는 듯 신 고 탄복 다 

름  심 심 쇠실  건 니 

청도역  여 다 즐  새 가  

새 내 연 다 소( 留 ) 차에 내  

남여 (旅 ) 들어가니 주인나  맞는 거동 

에 (久安)같다 요 ( 路)를 마  후에 

거장 나 가니 에 못 본 모든 것   

만 도 도회(都 )같다 좌탑 에 몸  붙여 

차 를   동 남북( ) 는 사람 

차 탈 손님  닌가 달같  철사  

고 열리 니 사람마다 를 사고 

거운 짐 부푼 행탁(行槖)50 칸에 맡 도다 

목차  열리  가 들고 있는 역 원 

승객  인도( )  차  검사 상심(詳審)51 다 

벌  마당 모 니 그다지 많지  

신   느 지  소리 요란 니 

웅장   차가  연  토  

천동지동( ) 몰  는 에 지극 다 

내리는 손님 다  차 가운 에 들어 니 

남 노소  찼는  고 고 지상없다 

자리 찾 내  일행  곳 모여  

그   행탁(行槖) 얹고 고요히 그 동  보니 

청도 명산( 産)52 약떡  요란 게 외쳐 다 

각(號 )소리 리나  (汽 )울고 회53도니 

집과 산  움직인다 산 ( )같  장  ( 勢) 

질풍(疾風)같  달 나  부지 처(不知 處) 향 도다 

뇌 (雷聲)같  소리 에 동  건 는 듯 

야(沈沈 )54 를 는 속  지나는 듯 

척 가  그 재주  차산(此 ) 통도(通道)55 그 법  

신 (神術)인가 인 (人 )인가 른 벌  지나다가 

심산산곡( 谷) 돌 든다 천역(楡川 )56 거 니 

당 는 어 인고 거장  산 나 

경상남북 도계리(道界 )요 부  양(密陽) 라 

지소(池沼)57 얼  지나 모래를 돌 들어 

른편 여시동재 그 에 청운 라 

돈어  래   역 히 지 (指點) 고 

왼편 장님속에 계마  분명 여 

천지회 간 나 식통  못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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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변 운 붙여주고 살래마  라보니 

동 ( 氣)생각 간 다 차가 사  있어 

잠 만 지라 우리 걸  별 니 

가지 경갈  가내(無可 )58라 고 

장 (長 )마 59 지나가니 에 찾   

역 히 억 다 평리  지 고 

용 동  건  남루(嶺 樓)60 라보니 

웅장  건  명랑( )61  좋  경개( 槪)62 

못 름  다 양역(密陽 ) 당도 니 

번창 고 다 내는 간(稍間)63  

동  어 인고 삽개64 산천( 川) 라보니 

운 (雲 )가 가리었다 마를 지낼 진  

척고 ( 故 )65 허다  곳곳  그리워라 

양 명산( 産) 어( )  고 쳐  외쳐 다 

곳  출 여 원근산천(遠近 川) 라보니 

곳곳  생소(生疎)  풍경  름답다 

월리 나   감감히 지나가  

삼당역66 여 다 번창 큰 규모는 

양(密陽)보다 라 마산( )진주( 州) 가는 철도 

여  지 라 슬 다 창원( ) 실 

몇 번 나 지났 고 편  라보니 

망망 ( 河) 낙동강(洛 江)  결소리에 열 다 

차지명산(此 産) 과일나  망망( ) 재 울 ( 密) 다67 

곳  잠  지나 왼편  태(安台)마 68 

십리 에 었는  시증 ( 曾祖) 모신 산천( 川) 

명당 처( 堂穴處) 분명 고 울울송 ( ) 큰 포 ( 置)는 

건답게 보 도다 원동역(院洞 )69 다다 니 

산   마 에 거장  가 다 

양(密陽)양산(梁 ) 경계지(境界 )가 곳  분명 다 

역(勿禁 )70 당도 니 통도사(通 寺)71 가는 는 

 거장 내리 라 우리일행 경  

회 (回路)언약(言約) 춰놓고 포역( 浦 )72 다다 니 

달 같  가 (家 )들  (巧密)  었는  

풍  겁내는 것인가 집집마다 그  고 

차지산 (此 産 ) 갈  폭폭 게 었도다 

(金海)를 가  곳에  를 탄다 

얼마를 달 보니 망망 ( 海) 보 는 듯 

소 ( ) 래( ) 다 부산진(釜 鎭) 다다 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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왼편 ( 海)끼고 른편 시가지( 街 )라 

개 (開 ) 등(電燈) 여 (旅 )  여 가 닐런가 

각색공장( 工場) 즐 고 다 매울 경계  

공사(工事) 지(中止) 고 있다 량역( 梁 )73 잠  지나 

부산역(釜 ) 당도 니 번 걸  목 지요 

원일견지(願一 之)  곳 라 많지  행탁(行槖) 나 

잊  없  십 고 많  승객 내리는  

사못쳐  니 나열  각색( ) 차는 

타고가라 간청(懇請) 고 검  동   자 쓴 

여 인 내   (淨) 고 식 싸니 

를 라 가자   끝에 매달릴 듯 

귀찮  다 버리고 자 (駸駸)74 나 가니 

망망(浩浩 )75 도( 道)상에 각색( ) 차가 래( ) 고 

내인거객( 人 客) 복잡 여 자  고  듯 

차  가  고 좁  골목 참 가  

돌 ( 臺)  라 여 (旅 ) 다다 니 

주인 나  맞 다 범 만  (貰 ) 에 

일행  분좌( )76 니 끗 고  품과 

고 용   집 나 듯 다 

쳐   돌 보니 리(數百 ) 월 라 

식간에 날  듯 곤 (困氣)77 자심( 甚) 었 니 

들들 요동(搖 )  직 차에   내린 듯 

난 없  울  에 부   

가  다  가우나 경 못   마  

가 량(限 )없다78 ( 飯)  맞고 나니 

곤  다리 강작( )79 여 연락 (連絡 )80 경가자 

 에 나 보니 찬란(輝煌燦 )  등(電燈)  

색  짝 고 락가락 는 사람 

른  좁도다 거장  지나가  

산 시81 노향갈  왼편 각색( ) (廛 )82 

( ) 산( 産)뿐 다 다 에 가는 사람 

(紀念 ) 많  살 듯 가 청  놓  

른 마당 었  큰  나 었 니 

것  연락(連絡) 라 산등  같  큰 에 

집과 같  었 나 병통 (百病通治)83 부산 (釜 水) 

날부  들었 니 결 고  

냉 ( 水冷水) 나는 곳  귀신도 탄복(歎 )  

여 에  지 (指點)드니 통도사(通 寺) 지척( ) 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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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타고 가니 경 도 고 

장  범 (器具凡 )84 귀 만 들었 니 

(款 )  나  질 (姪兒)85 낱낱 별 경  

사람마다 못 거든 후( )  언사( 士) 붙여 

소고( )86 나  장 고 천   고  

히 람(遊 )  후 벽(石壁)에 새  름 

양산  출주지(出 )라 새 고 슬 라 

그럭 럭 몇 날인고 집  돌  

노곤(路困)87도 없어지고 승천입지( 入 )88 들었든가 

주 후 ( 裔)  만득( )89    

월  득 니 난 난 (難兄難 )90 장 (長 ) 여 

(門 )를 창 ( ) 고 사 객( 祭祀 接賓客)91  

일 (一門)에 송 (頌聲)얻고 사  자( 子) 뚜 니 

일 일 (一 一 ) 는 마  여 종  심증( 症)92 니 

상님  여 (積 蔭)93  후사가 망매( )94 랴 

천상  동(玉童)인가 천사실 종 니 

잊어야 고 (英聖) 95 나  자  

일남일 (一男一 ) 니 외손( 孫) 종  

동 (仙童仙 ) 니 자(賢者) 질(賢姪)96 소(玄素)97  

요 (琪 瑤 )98 종손 ( 孫 )들 연연 사( 事) 여 ( )99  

 ( 秀) 남(玉男) 개개( )  풍도골(仙風道 )100 

 자  고 모에 락풍상(誤落風 ) 

야 했는지 노 에 지 고 

태평 사( 無事) 다가 망 지 ( 七之 ) 었 니 

갈  지  듯 천타일(九泉他日)101 찾 가  

고  곳  많  지라 동 (六七 氣) 생(生)  자  

십 종 ( 終盤) 주 고 타별소처(他 處) 곡사돈 

차인 ( 此人世) 헛 도다 차생(此生) 미 진  

후 ( 世)  약( 約)  듯 허다(許 )  궁(無窮)소회( 懷) 

풀어낼 지식(知 ) 없고 간단히 그 는 것 

보시는  요 ( 絶)102  듯 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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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각주] 

1) (六旬) :  살.  

2) 도( ) : ① 갑날  스럽게 는 말. ②생일  달리 는 말.  

3) 손부(孫 ) : 손자 느리.  

4) 가손(家孫) : 자  손자를 남에게 는 말.  

5) 락(歡樂) : 주 즐거워 .  

6) 사( 事) : 지나간 일.  

7) 일생일사(一生一死) :  번 태어나고  번 죽는 일.  

8) 심규(深閨) : 여자가 거처 는,  들어  집 나 .  

9) 인동(隣洞) : 웃 마 .  

10) 노경(老境) : 늙어  나 가 많  . 는 그  즈 .  

11) 죽장 (竹 ) : 죽장망 (竹 ). 나  지  짚신  가장 간단  보행 나 여행  차

림  .  

12) 진( 進) : ( )  남  마  헤 린다는 , ‘ 진’  마 속  여러 가

지를 생각 고 헤 보   나 감  말 .  

13) 자질(子姪) : 자손.  

14) 엄엄근 ( ) : 매우 약  상태  힘.  

15) 요랑 : 요사( 邪), 요망 고 간사 .  

16) 종천 (終 ) : 부모  상  나  생 는 .  

17) 풍 지회(風樹之懷) : 풍 지탄(風樹之嘆). 효도를 고 마 었   미 부모님  돌 가시

고 니 계시 에 효  다 지 못 는 슬 .  

18) 경 (京 ) : 울   름. 1910 에 일본  략  ( )  고  것.  

19) 자부(子 ) : 느리.  

20) 장질(長姪) : 맏 .  

21) 소 (針 棒 ) : 작  일  크게 불리어 떠벌림.  

22) (發程) :  떠남.  

23) (流水光陰) : 는 과 같  른 월   는 말.  

24) 들  : ‘ 들 다’는 ‘마  타 거나 쓰라리다’  향속어.  

25) (雁 ) : 러  .  

26) 원일견지(願一 之) :  번 만나 보 를 람.  

27) 불일내(不日內) :  걸리지 니 는 동 .  

28) 근 ( ) : 시집간  에 가  부모를 .  

29) 송(治送) : 짐  챙겨   떠나보냄.  

30) 모(薄 ) : 가 진 뒤 어스  동 .  

31) 잠농(蠶農) : 에 농사.  

32) 행장( 行裝) : 죽장망 행장(竹 行裝)  는 말  단 게 행장  차림

 .  

33) 노 (皤皤老翁) : 리  얗게  늙 .  

노졍긔

19 / 22 http://www.gasa.go.kr



34) 능당(能當) : 능히 감당 .  

35) 당 ( 衣) : 여자들  고리 에 입는 복  나. 과 뒷  고리보다 고 도  

근 곡  어 있   진동  랫부분  트여 있 .  

36) 풍진(白 風塵) : 늘그막에 상  어지러운 일 나 갖 곤란  겪게  는 말.  

37) 청 개결(淸秀介 ) : 얼  빼어나고 품  곧 .  

38) 행 (行具) : 여행   쓰는 건과 차림.  

39) 종자( 子) : .  

40) 맥고자( 藁子) : 맥고모자( 藁 子). 맥고  만든 모자. 개 에  남자들  주  썼 . ‘ 짚

모자’  .  

41) 연(飄然)히 : 훌  나타나거나 떠나는 모양  거 없게.  

42) 각( ) : 짧  시간.  

43) 담(諧談) : 농지거리.  

44) (闊俠) : 일  처리 는 주변  좋고 동  강 .  

45) 생 부지(生 不知) :   번도 만난  없어   지 못 는 사람.  

46) 손톱 여   : 속담. ‘손톱 여  다’. 니  손톱  는다는 , 곤란  일  당

여 자 만 를 태우는 모양  는 말.  

47) 우 등 (羽 登仙) : 사람  몸에 날개가 돋  늘  라가 신  .  

48) 쇠골 : 인천부 부내  곡리 지역  ‘쇠골’ 는 ‘ 곡’ 라고 . 재 인천 동  창동. 

49) 힐거(詰 ) :  트집  잡  난  맞  겨룸.  

50) 행탁(行槖) : 여행용 나 자루. 노자나 행장(行裝)  .  

51) 상심(詳審) : 게 자 히 살 .  

52) 명산( 産) : 명산 .  

53) 회 : 퀴  말.  

54) 야(沈沈 ) : 주 가 운 거리도 분간   없  도  매우 어 운 .  

55) 통도(通道) : 통 .  

56) 천역(楡川 ) : 경상남도 양시 상동  산리에  재  상동역(上 ). 1906  5월 15

일 역사 공, 천역(楡川 )  업 개시. 2000  1월 1일 상동역(上 )  역명 개 .  

57) 지소(-池沼) : 천 지소(楡川─池沼). 경상남도 양시 상동  산리에 있는 소(沼). 지라

는 름 ,  지 가 삼각주인 다 가에 개 리 과 ( )가 많  주(洲)라고 다가 지가 

었다고 .  종 부  주연(洲淵) 라는 지명  남  있 .  

58) 가내(無可 ) : 막 가내.  

59) 장 (長 )마  :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  리에 속 는 자연 마 .  

60) 남루(嶺 樓) : 경상남도 양시 내일동(內一洞) 양강가에 있는 시  각건축. 시

 양  객사(客 )  양 (密陽 )  부속건  양 강가  벽 에 . 창건 연

는 고  말 라고 나, 재  건   헌종  불탄 것  2  후인 1844 에 재건 다고 .  

61) 명랑( ) : 린  없  고 .  

62) 경개( 槪) : 경 ( 致).  

63) 간(稍間) : 참 걸어가야  도    거리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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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4) 삽개 : 삽포( 浦). 양시 사포리. 신라시 에 향부곡( 部曲)   신포향(薪浦 )  

불 는 , 신(薪)   

65) 척고 ( 故 ) : ( )  동 지 ( 之 ) 고 척( )  지 (異 之 ) 요, 고 (故

)는 랜 ( )를 말 .  

66) 삼당역 : 삼랑진역(三浪津 ). 경상남도 양시 삼랑진 에 있는 차역. 경부 에 있는 차역

 미 역과 원동역 사 에 있 . 1905  1월 1일 보통역  업  시작 .  

67) 울 ( 密) 다 : 나  가 게 우거  빽빽 다.  

68) 태(安台)마  : 경남 양시 삼랑진  태리(安台 ).  

69) 원동역(院洞 ) :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 에 있는 차역. 삼랑진역과 역 사 에 있 . 1905  

1월 1일  간 역(역 원  없는 간 역)  업  시작 다가 1906  보통역  승격 .  

70) 역(勿禁 ) : 경상남도 양산시 에 있는 차역. 원동역과 명역 사 에 있 . 1905  1

월 1일 보통역  업  시작,  

71) 통도사(通 寺) : 경상남도 양산시 북 (下 ) 축산( 鷲 )에 있는 사찰. 《삼 사》  

 보  신라  자장(慈藏)  당나라에  불법  우고 돌  신라  통( 統)  어 

명에 라 통도사를 창건 고 승  규범  장, 법식(法 )  가 는 등 불법  리 했다고 

.  

72) 포역( 浦 ) : 부산 역시 북  포동에 있는 차역. 명역과 사상역 사 에 있다. 1905  1

월 1일 운 취 간 역  업  시작.  

73) 량역( 梁 ) : 경상남도 부산부 량 에 했  경부  역. 1905  1월 1일에 개업 .  

74) (駸駸) : 속  매우 름.  

75) 망망(浩浩 ) : 다나  가 끝없  고 어  득 .  

76) 분좌( ) : 자리를 나 어 .  

77) 곤 (困氣) : 고단  색 나 느낌.  

78) 량(限 )없다 : 그지없다.  

79) 강작( ) : 억지  운  냄.  

80) 연락 (連絡 ) :  가 운 거리  나 , 큰   를 횡단  양쪽 

상 통  어 주  여 다니는 .  

81) 산 시 : 창, 부 를 가리키는 일본어. さん-ばし[桟橋].  

82) (廛 ) : 건  늘어놓고 는 가게.  

83) 병통 (百病通治) : 만병통 (萬病通治).  

84) 범 (器具凡 ) : 모든 격식.  

85) 질 (姪兒) : .  

86) 소고( ) : 시 .  

87) 노곤(路困) :  에 지 고 시달  생  나 병.  

88) 승천입지( 入 ) : 늘  고 속  들어간다는 , 자취를 감추고 없어짐  는 

말.  

89) 만득( ) : 늙어  자식  낳 .  

90) 난 난 (難兄難 ) : 를 라 고 를 우라  어 다는 ,  사  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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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낫고 못   어 움  는 말.  

91) 사 객( 祭祀 接賓客) : 상  사를 들고 손님  .  

92) 심증( 症) : 마 에 마 지  를 내는 일.  

93) 여 (積 蔭) :   남  .  

94) 망매( ) : 경험 가 어 상 에 주 어 움.  

95) (英聖)  : (學 )  뛰어나고 사리에 .  

96) 질(賢姪) : 어진 라는 , ‘ ’를 높여 는 말.  

97) 소(玄素) : ‘ 별(離 )’   는 말.  

98) 요 (琪 瑤 ) : 같  고운 풀에  슬같  름다운 .  

99) 여 ( ) :  시집보내는 것.  

100) 풍도골(仙風道 ) : 신  풍채  도인  골격 란 , 남달리 뛰어나고 고 ( 雅)  풍

채를 는 말.  

101) 천타일(九泉他日) : 승에  다시 만날 날.  

102) 요 ( 絶) : 허리가 부러진다는 , 몹시 우스워 허리가  도  웃는 것  는 말.  

본자료는 행 부  보 진 원  가DB사업  축  재산입니다. 

담양  공식 인 허가 없    일부 는 체를 복 , 송, 포 거나 변경 여 

사용   없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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